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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영유아기의 식생활은 평생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결

정적인 시기이므로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Skinner 등 

2002; Ventura & Worobey 2013; Kang 등 2019a). 이 시기에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성장 

부진과 비만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Choi 등 2013; Lee JE 
2013; Shim 등 2013; Kwon 등 2017; Kim 등 2021). 까다로운 

식습관은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데, 식사로 접근하

였을 때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특정 식품에 대한 

거부감, 새로운 식품에 대한 거부감, 특정 조리 방법을 선호

하고, 소량을 먹는 식습관을 보였다(Shim 등 2013; Kwon 등 

2017). 이중 소량 섭취하는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에

서 성장 부진이 나타났고, 식사를 통한 에너지 섭취량이 적

었으며, 철분,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식이섬유의 영양소 섭취량이 적었다(Kwon 등 2017). Yeom 
& Cho(2020)에서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에너지 섭

취량과 채소의 섭취량이 적었고, 특유의 냄새와 물컹거리는 

질감이 있는 조개류는 평소 식사에서 섭취 빈도와 섭취량 모

두 적었다. 이처럼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섭취량의 

부족뿐만 아니라 조개, 콩, 버섯, 새우, 채소 등의 특정 식품

의 선호도가 낮아 까다롭지 않은 유아보다 식품의 다양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JE 2013; Shim 등 2013; Kwon 등 

2017; Kang 등 2019b; Yeom & Cho 2020; Kim 등 2021). 다양

한 식품의 섭취가 부족하여 부모는 먹이려고 하고, 자녀는 먹

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잦은 다툼이 일어나 식사에 대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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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eat a balanced diet. Future studies on the NQ-P of preschoolers aged 3 to 5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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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정을 갖게 되어 먹지 않으려는 행동이 강화된다(Kim 등 

2005; Lee JE 2013; Kang 등 2019b; Lee & Park 2022). 또한,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싫어하는 음식과 선호하는 

음식에 대한 기호도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고당류 및 고지방 

등의 영양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호하였다(Lee JE 2013; Kang 
등 2019b). 이런 식품의 수용성으로 인해 부모는 가족들과 달

리 별도의 조리를 해주거나 음식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

고, 좋은 음식에 대한 강요나 건강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억

제로 유아에게 식사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할 때 까다로운 식

습관이 나타났다(Kim 등 2005; Lee JE 2013; Shim 등 2013; 
Kwon 등 2017; Kang 등 2019b; Lee & Park 2022). 또한, 행동

적인 측면으로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는 등의 활동성은 강하였고, 또래 아이들보다 천천

히 식사하여 식사 지도 시 부모와 자녀의 갈등 요인이 되었

다(Reau 등 1996; Kim 등 2005; Lee JE 2013; Yeom & Cho 
2020). 이처럼 까다로운 식습관은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나타

나는데,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식생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식사 기록법, 24시간 회상법, 식품 빈도 조사를 통

해 식사 요인만 규명하게 되는 한계점이 있었고, 식사 섭취

량의 기록은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부모의 주관성이 개입

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아는 식품을 선

택할 때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며, 부모가 선호하는 식품

(Jeong 등 2006; Kim 등 2006), 부모의 영양지식(Kang 등 

2019b), 부모의 교육 정도(McCullough 등 2004; Lee J 2015), 
식품의 노출 빈도(Kim 등 2005; Fildes 등 2014; Lee & Chung 
2015),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식사 지도(Kim 등 2005; Kim 등 

2006; Kim M 2011; Lee JE 2013; Lee J 2015; Kang 등 2019b; 
Lee & Park 2022), 부모의 까다로운 식사가 자녀의 까다로운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 등의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Kim 등 

2005; Kang 등 2019b; Lee & Park 2022). 이처럼 자녀의 식환

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와 한국영양학회는 균형, 절제, 환경영역으로 구성된 유아의 

영양지수(nutrition quotient of Korean preschoolers, NQ-P)를 개

발하여 간단하게 유아의 식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활

용할 수 있게 하였다(Lee 등 2016). 그러나 유아의 영양지수 

도구를 활용하여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에 대한 식생

활의 질을 평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부모의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는 유아기에 부모와 유아의 영양지수의 상관

성을 분석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

아와 까다롭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영양지수를 비교

하고, 유아와 부모의 영양지수에 대한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

고,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

는 5세를 대상자로 199명을 모집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20
년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하였다.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

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2020-005-010-A)을 받은 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설문조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에

게 온라인으로 설문을 조사하였고, 설문 응답에 동의한 설문

지만을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회수된 195명(회수율 98%)의 

설문 중 불충분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총 187명(93%)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1) 일반사항
유아의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연령, 신장, 체중을 조사하

였다. 부모의 일반사항으로는 연령, 자녀와의 관계, 맞벌이 

여부, 교육 정도를 조사하였다. 

2) 까다로운 식습관 설문조사
까다로운 식습관에 대한 문항은 Yeom & Cho(2020)에서 

부모가 자녀의 식습관을 까다롭게 인식하는 것과 실제로 자

녀의 식습관이 까다롭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자녀가 편식

합니까?’ 문항을 통해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의 편식 정도를 

질문하였다. 또한,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경우 식

품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Wardle 등
(2001)의 Children’s Eating Behaviour Questionnaire(CEBQ) 설
문지의 문항을 참고하여 ‘식욕이 좋나요?’, ‘새로운 음식을 

주면 잘 먹나요?’로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까다로운 식습관

을 가진 유아는 다양성이 부족한 점과 식사 섭취량이 적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음식을 골고루 먹나요?’와 ‘기대하는 

양만큼 식사를 하나요?’ 문항을 사용하여(Shim 등 2013; 
Kwon 등 2017) 총 5문항으로 식품에 대한 거부감, 다양성, 
섭취량 측면에서 까다로운 식습관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까다로운 식습관에 대한 응답 결과를 Cronbach’s α 값으로 분

석한 결과 0.7971346으로 까다로운 식습관에 대한 설문 문항

의 내적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 3점, 아니다 2점, 
매우 아니다는 1점으로 하였으며, 문항 중 ‘식욕이 좋나요?’, 
‘새로운 음식을 주면 잘 먹나요?’, ‘음식을 골고루 먹나요?’, 
‘기대하는 양만큼 식사를 하나요?’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산

출하였고, Kwon 등(2017)을 참고하여 까다로운 식습관 설문 

문항의 평균 점수가 3점 이상이면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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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로 분류하였고,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까다로운 식습관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채소 선호도 설문조사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를 

싫어하였다(Shim 등 2013; Kwon 등 2017; Yeom & Cho 2020). 
또한, 까다로운 유아가 싫어하는 채소류는 해조류, 열매채소

류, 김치류, 잎줄기채소류, 뿌리채소류 순으로 나타나(Yeom 
& Cho 2020) 채소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문항으로는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김치류로 분류하였고, 채소류는 어린이가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으로 분류하였는데, 무, 양배추, 양파 

등은 흰색 채소로 시금치, 근대, 당근 등은 녹황색 채소로 분

류하였다. 해조류에는 평상시에 잘 섭취하는 미역, 김을 포

함하였고, 김치류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표를 참

고하여 다빈도로 제공하는 배추김치와 깍두기를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채소의 선호도에 Cronbach’s 
α 값으로 분석한 결과 0.662467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높게 

나타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로 조

사하였고, 매우 좋아한다 5점, 좋아한다 4점, 보통이다 3점, 
싫어한다 2점, 매우 싫어한다 1점으로 하였다. 

4) 유아 영양지수의 산출과 등급
유아의 영양지수 도구를 활용하여 식생활의 질을 평가하

였다(Lee 등 2016). 영양지수 문항은 2016년에 식품의약품안

전처와 한국영양학회에서 개발된 평가도구를 활용하였고, 
균형, 절제, 환경영역으로 구분하며, 균형영역은 콩 및 콩 제

품의 섭취․빈도, 생선의 섭취 빈도, 육류의 섭취 빈도, 매끼 

식사할 때 김치를 포함한 채소류 반찬 가지 수, 흰 우유 섭취 

빈도로 5문항이며, 절제영역은 과자, 단맛 및 기름진 빵류 등 

간식의 섭취 빈도, 가공 육류의 섭취 빈도, 가공 음료 섭취 

빈도, 피자나 햄버거 섭취 빈도로 4문항이며, 환경영역은 돌

아다니지 않고 식사하기,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노력, 식사 

전 손 씻기, TV․스마트폰․컴퓨터 등을 보는 시간을 묻는 

5문항으로 총 14문항이다(Lee 등 2016). 절제영역 문항은 간

식, 육가공 식품, 가공 음료 및 피자나 햄버거 등의 섭취를 

줄일 때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식품

의 섭취 빈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각 문항을 역으로 산출하였

다. 영양지수는 각 문항의 점수에 영역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였으며, 각 영역의 점수는 각 문항의 영역 내 가중치

를 곱하여 합산하였다(Lee 등 2016). 
영양지수 등급은 상(66.4점 이상), 중상(60.8~66.3), 중하

(53.8~60.7), 하(53.7점 이하)이며, 균형영역의 등급은 상

(66.47.7점 이상), 중상(61.9~67.6), 중하(55.1~61.8), 하(55.0점 

이하), 절제 영역의 등급은 상(61.1점 이상), 중상(49.5~61.0), 

중하(38.3~49.4), 하(38.2점 이하), 환경영역의 등급은 상(83.4
점 이상), 중상(73.9~83.3), 중하(61.5~73.8), 하(61.4점 이하)로 

판정하였다(Lee 등 2016). 

5) 부모의 영양지수 산출
부모의 영양지수(nutrition quotient, NQ)는 균형, 다양, 절

제, 실천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하며, 균형영역은 과일․우

유 및 유제품․콩이나 콩제품․달걀․생선이나 조개류․견

과류․아침 식사의 섭취 빈도를 묻는 7문항이며, 다양성 영

역은 편식 여부, 매 끼니 김치를 포함한 채소 가짓수, 물의 

섭취 빈도를 묻는 3문항이며, 절제영역은 패스트푸드․라면

류․외식․야식․과자 및 달거나 기름진 빵류․가공 음료의 

섭취 빈도를 묻는 6문항이며, 식행동은 식품을 구매할 때 영

양표시 확인, 식생활 실천 노력, 건강, 30분 이상 운동 여부, 
식사 전 손 씻기에 대한 5문항으로 총 21문항이다(Lee 등 

2018). 다양성 영역의 편식 여부 문항과 절제영역의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산출하였고, 영양지수 문항의 점수는 영역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였고, 영역별 점수는 영역 내 가중

치를 각 문항에 곱하여 합산하였다(Lee 등 2018).

3. 통계분석
통계는 SAS program(Ver.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령, 신장, 체중, 까다로운 식

습관 문항, 채소 선호도 문항, 영양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고, 유의성 검증은 t-test로 하였다. 성별, 자녀와

의 관계, 맞벌이 여부, 교육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

한 후 Chi square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까다로운 설문 문

항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산출하였다. 어린이

와 부모의 영양지수에 대한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의 유의수준은 p<0.05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대상자인 5세 유아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유아 중 여아는 95명(50.80%)이었으며, 평균 신장은 116.36 
cm, 평균 체중은 21.85 kg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나이는 

38.62세이며, 부모는 어머니가 177명(94.65%)이며, 맞벌이 가

정이 101가정(54.01%)이며, 교육 정도는 대학교 졸업이 118
명(63.10%)으로 나타났다. 

2. 까다로운 식습관 평가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까다롭지 않은 유아와 비

교하였을 때(Table 2) 까다로운 식습관 평균 점수가 3.5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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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으로 높았다. 문항별로 살펴볼 때 까다로운 식습관

을 가진 유아는 까다롭지 않은 유아보다 ‘자녀가 새로운 음

식을 잘 먹지 않나요?’ 문항에서 3.75점으로(p<0.001)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음식을 골고루 잘 먹지 않나요?’ 문항에서 3.64
점(p<0.001), ‘까다로운 식습관을 갖고 있나요?’ 문항에서 3.63
점(p<0.001), ‘자녀가 식욕이 좋지 않나요?’ 문항에서 3.43점

(p<0.001), ‘기대하는 만큼 많이 먹지 않나요?’ 문항에서 3.33
점(p<0.001) 순으로 나타났다. Shim 등(2013)은 까다로운 식

습관을 가진 유아는 식품에 대한 거부감을 2가지 형태로 조

사하였으며, 특정 식품을 거부하는 비율이 72.7%로 가장 높

게 나왔고, 새로운 식품을 거부하는 비율이 56.7%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하게 식품에 대한 거부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소량 섭취하는 비율이 44.0%로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하게 양에 대한 문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Kwon 등(2017)은 특정 식품에 대한 거부반응이 44.0%이며, 
새로운 식품에 대한 거부반응이 32.6%로 나타났으며, 소량 

섭취하는 비율이 29.9%로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을 볼 때 까다

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경우 식품의 다양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식품을 다양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대한 좋은 경

험을 가져야 하는데, 6개월 이전에 이유식을 도입하여 불쾌

한 경험이 있으면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강화되므로 생리적

인 발달과정에 맞게 이유식을 도입해야 하며(Shim 등 2011), 
먹기 싫은 음식을 부모가 강요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

면 특정 식품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어린이

가 스스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Kim 등 2005; 
Kim 등 2006; Lee JE 2013; Kang 등 2019b; Shim JE 2021; Lee 
& Park 2022). 

쓴맛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어린이일수록 채소에 대한 선

호도가 낮게 나타났고(Yeom & Cho 2020; Shim JE 2021), 버
섯과 조개류 같은 특유의 향과 물컹거리는 질감에 대한 선호

도가 낮았고, 평소에 자주 접해보지 못한 음식에 대한 선호

도가 낮았다(Kim 등 2005; Jeong 등 2006; Oh & Chang 2006; 
Yeom & Cho 2020). Ku & Seo(2005)는 어린이가 가장 싫어하

는 조리법으로는 생채류 54.0%, 나물류 24.0%, 국에 포함된 

채소 15.0%, 볶음요리 4.0%, 튀김요리 3.0%로 나타난 점을 

볼 때 풍미를 제공하는 볶음 및 튀김의 조리법을 선호하고, 
영양밀도가 높은 조리법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

럼 맛, 향, 질감과 비선호 식품 등을 어린이가 선호하는 특정 

조리법으로 제공할 때 다양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중재

Variables (n=187)
Preschoolers

Age (years) 5.84±0.281)

Height (cm) 116.36±6.26
Weight (kg) 21.85±3.91

Sex
Male 92(49.20)2)

Female 95(50.80)
Parents

Age (years) 38.62±4.14

Caregiver
Father 10(5.35)
Mother 177(94.65)

Dual income
Yes 101(54.01)
No 86(45.9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56(29.95)

Collage 118(63.10)
Graduate school 13(6.95)

1) Mean±S.D.: age, height, and weight of preschoolers, and the age 
of parents.

2) Number (%): sex of preschoolers, caregivers, dual income, and 
education level of parents.

Table 1. Characteristics of preschoolers and their parents

Variables Non-picky eaters (n=120) Picky eaters (n=67) Total (n=187) p-value
1. Is your child picky? 2.52±0.821) 3.63±0.85 2.91±0.99 <0.001***

2. Does your child eat as much as expected? (R)2) 2.11±0.83 3.33±0.88 2.55±1.03 <0.001***

3. Does your child eat food evenly? (R) 2.43±0.82 3.64±0.73 2.86±0.98 <0.001***

4. Does your child have a good appetite? (R) 2.09±0.81 3.43±0.72 2.57±1.01 <0.001***

5. Does your child eat new foods? (R) 2.66±0.86 3.75±0.75 3.05±0.97 <0.001***

Total 2.36±0.52 3.56±0.34 2.79±0.74 <0.001***

1) Mean±S.D.
2) R: reverse.
***p<0.001.

Table 2. Comparison of picky characteristics among the non-picky and picky e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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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Kwon 등 2017; Shim JE 2021). 

3. 채소 선호도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까다롭지 않은 유아와 비

교하였을 때(Fig. 1, Table은 제시하지 않음) 채소 선호도 평

균 점수가 2.97점으로(p<0.001) 낮았다. 문항별로 살펴볼 때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무, 양배추, 양파 등 흰색 

채소를 좋아한다’ 문항에서 2.54점으로(p<0.001) 선호도가 가

장 낮았고, ‘버섯류를 좋아한다’ 문항에서 2.63점(p<0.001), 
‘배추김치, 깍두기 등을 좋아한다’ 문항에서 2.88점(p<0.001), 
‘시금치, 근대, 당근 등 녹황색 채소를 좋아한다’ 문항에서 
3.04점(p<0.01), ‘미역, 김 등의 해조류를 좋아한다’ 문항에서 

3.76점(p<0.001) 순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에서 선호도가 낮은 채소는 무, 양배추, 양파 등 흰색 채

소, 버섯류, 배추김치, 깍두기 등의 김치류, 시금치, 근대, 당
근 등 녹황색 채소, 미역, 김 등의 해조류 순으로 나타났다. 
까다롭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유아에서 선호도가 낮은 채소

는 무, 양배추, 양파 등 흰색 채소, 버섯류, 시금치, 근대, 당근 

등 녹황색 채소, 배추김치, 깍두기 등의 김치류, 미역, 김 등

의 해조류 순으로 나타났다. Kwon 등(2017)에서 채소류에서 

선호도가 낮은 식품으로는 콩류,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순

으로 나타났고, Kim 등(2021)에서는 콩류, 버섯류, 채소류, 해
조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

다. 본 연구의 유아에서 해조류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선호하는 식품인 김이 포함되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4.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영양지수와 등급
유아의 영양지수에서 까다로운 식습관에 따른 등급별 분

포는 Fig. 2(Table은 제시하지 않았음)와 같다. 까다로운 식습

관을 가진 유아의 영양지수는 100점 만점 중 57.04점(p<0.05)
으로 까다롭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영양지수 점수

(60.30점)보다 낮으며, 두 그룹 모두 중하 등급이다(Lee 등 

2016). 까다로운 식습관과 그렇지 않은 유아의 균형영역은 

100점 만점 중 각각 60.63점, 61.44점으로 중하 등급이다(Lee 
등 2016).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절제영역은 100점 

만점 중 44.62점으로(p<0.05) 중하 등급이며, 까다롭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절제영역 점수보다 낮았으며, 까다롭

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중상 등급이다(Lee 등 2016).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와 그렇지 않은 유아의 환경영

역은 100점 만점 중 각각 65.15점, 70.64점으로 중하 등급이

다(Lee 등 2016). 
본 연구의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

아보다 영양지수 점수가 낮았으나, 등급을 살펴보면 전국단

위 3~5세 유아의 영양지수 점수는 60.64점이며 대전 지역의 

5세 유아의 영양지수 점수는 58.90점이며, 제천지역의 3~5세 

유아의 영양지수 점수는 58.94점으로 본 연구의 까다로운 식

습관을 가진 유아와 그렇지 않은 유아와 모두 같은 중하 등

급을 나타난 점은 영양지수의 점수가 지역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등 2016; Min SH 2018; Jeong & Song 
2021). 균형영역은 전국단위 3~5세 유아는 60.49점이며, 제천

지역의 3~5세 유아는 60.52점으로 중하 등급으로 본 연구와 

같았지만, 대전 지역의 5세 유아는 63.70점으로 중상 등급으

로 본 연구와 등급의 차이가 나타났다(Lee 등 2016; Min SH 
2018; Jeong & Song 2021). 제천지역의 1~2세 어린이의 균형

영역은 62.91점(p<0.05)으로 중상 등급이며, 3~5세 유아와 차

이가 나타났는데(Min SH 2018),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

의식과 식품 네오포비아가 증가하여 균형 영역의 점수가 낮

Fig. 2. Comparison of nutrition quotient and item dimen-
sions among the non-picky eaters and picky eaters. 1) Mean± 
S.D., 2) *p<0.05.

Fig. 1. Comparison of vegetable preference among the 
non-picky and picky eaters. 1) Mean±S.D., 2)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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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 것으로 생각한다. 절제영역은 전국단위 3~5세 유아는 

51.59점이며, 대전 지역의 5세 유아는 50.20점이며, 제천지역

의 3~5세 유아는 53.15점으로 모든 지역에서 중상 등급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까다롭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유아와 같은 

등급이다(Lee 등 2016; Min SH 2018; Jeong & Song 2021). 제
천지역의 1~2세 유아의 절제영역은 45.08점으로(p<0.01) 나
이가 어릴수록 절제영역의 점수가 3~5세 유아보다 낮았다

(Min SH 2018). 본 연구의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절제영역은 45.09점으로 제천지역의 1~2세 유아와 같은 중하 

등급으로 나타나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또래 유아

들보다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절제가 어려운 것으로 생

각한다(Min SH 2018). 환경영역은 전국단위 3~5세 유아는 

71.66점으로 중하 등급이며, 대전 지역의 5세 유아는 63.50점

으로 중하 등급이며, 제천지역의 3~5세 유아는 64.44점으로 

중하 등급이며, 환경영역은 본 연구와 같이 모든 지역에서 

중하 등급으로 나타났다(Lee 등 2016; Min SH 2018; Jeong & 

Song 2021).
유아의 영양지수에서 까다로운 식습관에 따른 개별 문항

은 Table 3과 같다. 유아의 영양지수에서 문항별로 평균값을 

제시한 연구가 부족하여 대전 지역의 유아 401명을 대상으

로 한 문항별 비율과 비교하였다(Lee 등 2019). 까다로운 식

습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할 때 균형영역에서 까다로운 식습

관을 가진 유아는 까다롭지 않은 유아에 비해 끼니마다 김치

를 포함한 채소 섭취 가짓수가 31.34점으로(p<0.05) 섭취 빈

도가 낮았다. 대전 지역의 3~4세 유아는 5~6세 유아보다 끼

니마다 섭취하는 채소 반찬의 가짓수가 적었는데(p<0.05), 본 

연구의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도 그렇지 않은 유아보

다 매 끼니에 섭취하는 채소 반찬의 가짓수가 더 적었다. 유
아가 채소를 직접 탐색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요리 활동, 텃밭 

가꾸기 등으로 여러 번 식품을 노출시켰을 때 식품에 관심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균형영역을 증가시키기 위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재 활동

Variables Non-picky eaters (n=120) Picky eaters (n=67) Total (n=187) p-value
Balance

Intake frequency of beans and bean products 64.83±23.331) 58.81±21.99 62.67±22.98 0.086
Intake frequency of fishes 54.00±19.16 56.42±15.93 54.87±18.06 0.382
Intake frequency of meats 78.50±16.43 80.30±13.70 79.14±15.50 0.448
Number of vegetable dishes including 

kimchi at each meal 41.67±26.73 31.34±25.21 37.97±26.59 0.011*

Intake frequency of white milk 44.67±20.21 46.57±18.22 45.35±19.49 0.524
Moderation 

Intake frequency of snacks, sweet and 
greasy baked goods (R)2) 43.33±22.16 41.42±20.67 42.65±21.60 0.562

Intake frequency of processed meats such as 
ham and sausage (R) 43.50±21.01 40.30±16.87 42.35±19.64 0.286

Intake frequency of processed beverages (R) 52.00±29.03 40.00±22.29 47.70±27.37 0.002**

Intake frequency of fast foods such as pizza 
and hamburger (R) 64.17±21.68 60.82±23.53 62.97±22.35 0.328

Environment
Not moving around while eating 69.58±25.97 55.97±24.27 64.71±26.14 <0.001***

Efforts to have healthy eating habits 77.08±15.74 69.40±19.38 74.33±17.47 0.007**

Washing hands before meals 74.79±20.37 70.90±20.22 73.40±20.35 0.210
Breakfast eating frequency 74.58±34.45 73.88±33.55 74.33±34.04 0.893
Screen time (TV watching, using smart 

phones or computer game) (R) 38.96±23.55 36.19±26.21 37.97±24.50 0.461

1) Mean±S.D.
2) R: Reverse.
*p<0.05, **p<0.01, ***p<0.001.

Table 3. Comparison of nutrition quotient for Korean preschoolers (NQ-P) items among the non-picky and picky e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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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Kim 등 2005; Fildes 등 2014; Lee & Chung 2015; 
Kang 등 2019b).

절제영역에서 대전 지역의 5~6세 유아가 3~4세 유아보다 

가공 육류를 자주 섭취하였는데(Lee 등 2019), 본 연구의 까

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와 그렇지 않은 유아에서 가공 육

류의 섭취 빈도는 차이가 없었다. 가공 육류는 유아들이 선

호하는 식품이므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Oh & Chang 2006). 또한, 유아가 선호하는 가공 육류를 제공

하면 편중된 식사를 할 수 있고, 첨가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

한 염려로 부모가 빈번하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Oh & Chang 2006). 까다로

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까다롭지 않은 유아보다 가공 음료

에 대한 절제가 40.00점으로(p<0.01) 나타나 까다롭지 않은 

유아보다 가공 음료에 대한 절제가 낮았다. 대전의 3~4세와 

5~6세 유아는 가공 음료 섭취 빈도에 각 연령별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는데(Lee 등 2019), 본 연구에서 까다로운 식습관

을 가진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가공 음료의 섭취 빈

도가 높았다. 단맛은 신생아기부터 선호하는 맛이며, 까다로

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일수록 채소의 쓴맛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채소에 대한 선호도가 낮으며, 쓴맛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유아일수록 단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Shim JE 2021). 
이는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단맛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가공 음료에 대한 섭취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감각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맛의 수용도가 다른 점을 봤을 때 자극적인 단맛을 자주 섭

취할 때 단맛의 역치가 낮아지므로 단맛의 역치를 높이기 위

해서는 가공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과일 등의 자연식품을 

제공하여 단맛의 역치를 높여서 자연식품의 단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Yeom & Cho 2019). 또한, 단맛 가공 음료

는 첨가당의 급원 식품이며, 다빈도 식품으로 상위 20순위 

안에 포함될 정도로 유아가 선호하는 단맛 식품이다(Lee 등 

2014; Yeom & Cho 2016; Yeom & Cho 2019). 가공 음료는 

어린이가 원할 때 주변에 있는 마트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

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Lee JE(2013)에서 까다로운 식

습관을 가진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식사에 대한 조절 

능력이 낮게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단맛인 가공 음료의 섭취

를 강하게 표출하였기 때문에 섭취 빈도에 차이가 나타난 것

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간식의 종류 중 빵류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빵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빈

도 식품으로 제공하는 간식이므로(Yeom & Cho 2019) 차이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환경영역에서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돌아다니

지 않고 식사하는 문항에서 55.97점으로(p<0.001) 나타나 그

렇지 않은 유아보다 돌아다니면서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Kim 등(2005)에서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에서 

활동적인 기질이 강하게 나타난 점은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고, 대전 지역의 3~4세가 5~6세 유아보다 식사 시간에 

더 많이 돌아다닌 점을 볼 때(p<0.001), 나이가 어릴수록 식

사할 때 가만히 앉아있기 어려운 점은(Lee 등 2019) 본 연구

의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노력 

문항에서 69.40점으로(p<0.01) 나타나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전 지역의 5~6세와 3~4세 유아에서 건강에 

관한 관심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Lee 등 2019), 본 

연구의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

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까다로운 식습관은 부모의 지나친 규제와 강요 등으로 유아

의 자율성을 억제할 때 까다로운 식습관이 나타날 확률이 그

렇지 않은 유아보다 2.57배나 높게 나타났으며, 식사에 대한 

조절 능력과 관심이 저하되었다(Lee JE 2013). 따라서 까다로

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는 행동을 스

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식사 예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Lee HO 2006), 앉아서 먹는데 소요되는 식사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고, 부모의 지지와 격려로 자

아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의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영양지수를 높이

기 위해서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흥미를 유발하여 

채소에 관심을 갖게 하고, 가공 음료의 섭취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 규제보다는 긍정적인 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고

픔을 호소할 때 가공 음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과일 등을 제

공하여 자연식품의 단맛에 익숙해지도록 하며, 돌아다니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바른 자세로 먹을 수 있는 식사 예절 

교육과 식사할 때 걸리는 시간과 섭취량을 유아가 스스로 선

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한다. 

5. 까다로운식습관을가진유아의영양지수와부모의영
양지수와의 관련성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영양지수와 부모의 영양

지수의 관련성은 Table 4와 같다. 부모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때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균형영역(r=0.364, p<0.01), 
환경영역(r=0.279, p<0.05)과 영양지수(r=0.314, p<0.01)에서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까다롭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유아

는 균형영역(r=0.526, p<0.001), 환경영역(r=0.261, p<0.01)과 

영양지수(r=0.455, p<0.001)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Jeong & Song(2021)에서 부모의 균형영역과 유아의 균형영

역, 환경영역과 영양지수에 상관성이 나타난 점은 본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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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때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부모와 상관성이 없었고, 그렇지 않은 유아는 환경영

역(r=0.231, p<0.05), 영양지수(r=0.271, p<0.01)에서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Jeong & Song(2021)은 부모의 다양성이 까다

롭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영양지수에 상관성이 나타

난 점은 본 연구와 동일하다. 선행연구에서 까다로운 식습관

을 가진 유아는 새로운 식품을 거부하여 식품의 다양성이 부

족하였다(Shim 등 2013; Kim & Kim 2014; Kwon 등 2017; 
Yeom & Cho 2020; Shim JE 2021). 본 연구에서 부모의 다양

성을 묻는 문항에 매 끼니 김치를 포함한 채소의 가짓수와 

편식 여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채소를 편식하는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영양지수에 상관성이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새로운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의 

다양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Shim 등 2013; 
Kwon 등 2017; Yeom & Cho 2020; Shim JE 2021). 

부모가 건강하지 않은 식품의 섭취를 절제할 때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절제영역(r=0.512, p<0.001)에서 상관성

이 나타났고, 그렇지 않은 유아는 절제영역(r=0.452, p<0.001)
과 영양지수(r=0.201, p<0.05)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Jeong & Song(2021)은 부모가 건강하지 않은 식품의 섭취

를 절제할 때 자녀의 균형영역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환경영역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난 점은 본 연구의 까다

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와 차이가 있었고, 절제영역은 본 

연구의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와 동일하게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부모가 외식의 섭취 빈도가 높을수

록 동두천에 사는 유아의 영양지수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부

모가 건강하지 않은 식사 환경을 절제할 때 유아의 절제영역

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Kim & Cha 2020). 본 연구에

서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가공 음료의 섭취 빈도가 

높아서 까다롭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유아보다 절제영역의 

점수가 낮은데, 부모가 패스트푸드, 라면류, 외식, 야식, 달거

나 기름진 빵류, 가공음료 등의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절

제하였을 때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해당 식품에 대

한 섭취 빈도가 낮아져서 식생활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모의 식행동이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균형영

역(r=0.413, p<0.001)과 영양지수(r=0.307, p<0.05)에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고, 그렇지 않은 유아는 균형영역(r=0.302, 
p<0.001), 절제영역(r=0.221, p<0.05), 환경영역(r=0.208, p<0.05)
과 영양지수(r=0.394, p<0.001)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Jeong & Song(2021)은 부모의 식행동이 유아의 균형영역과 

영양지수에 상관성이 나타났고, 절제영역에 상관성이 나타

나지 않은 점에서 본 연구의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와 

비슷하나, 환경영역에서 양의 상관성을 나타난 점이 본 연구

의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와 차이점이다. 부모의 식행

동 문항은 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건강에 관한 관심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므

로 부모의 식행동이 자녀의 식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으로 생각한다. 
부모의 영양지수는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균형

Variables

Nutrition quotient of parents
Balance Diversity Moderation Dietary behavior Nutrition quotient

Non-picky 
eaters 

(n=120)

Picky 
eaters 
(n=67)

Non-picky 
eaters 

(n=120)

Picky 
eaters 
(n=67)

Non-picky 
eaters 

(n=120)

Picky 
eaters 
(n=67)

Non-picky 
eaters 

(n=120)

Picky 
eaters 
(n=67)

Non-picky 
eaters 

(n=120)

Picky 
eaters 
(n=67)

Nutrition quotient of picky eaters

Balance
0.526 0.364 0.139 0.179 －0.093 －0.181 0.302 0.413 0.335 0.316

<0.001***1) 0.002** 0.131 0.146 0.311 0.142 <0.001*** <0.001*** <0.001*** 0.009**

Moderation 
0.025 －0.100 0.147 －0.173 0.452 0.512 0.221 －0.047 0.364 0.249
0.788 0.421 0.108 0.161 <0.001*** <0.001*** 0.015* 0.704 <0.001*** 0.042*

Environment
0.261 0.279 0.231 0.109 0.058 0.023 0.208 0.172 0.255 0.206
0.004** 0.023* 0.011* 0.381 0.530 0.854 0.023* 0.163 0.005** 0.094

Nutrition 
quotient

0.455 0.314 0.271 0.076 0.201 0.172 0.394 0.307 0.509 0.422

<0.001*** 0.009** 0.003** 0.540 0.028* 0.165 <0.001*** 0.012* <0.001*** <0.001***

1) Pearson’s correlation *p<0.05, **p<0.01, ***p<0.001.

Table 4. Correlation of the nutrition quotient between their parents and preschoo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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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r=0.316, p<0.01), 절제영역(r=0.249, p<0.01)과 영양지수

(r=0.422, p<0.001)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그렇지 않은 

유아는 균형영역(r=0.335, p<0.001), 절제영역(r=0.364, p<0.001), 
환경영역(r=0.255, p<0.01)과 영양지수(r=0.509, p<0.001)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영양지수가 자녀의 영양지수에서 

균형영역, 절제영역과 환경영역에 상관성이 나타난 점은 본 

연구의 까다롭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유아와 비슷하였으나

(Jeong & Song 2021), 본 연구에서 부모의 영양지수가 까다로

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식환경을 개선하지 못하였다. 동두

천의 유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5~6학년용으로 개발된 영양

지수 도구를 활용한 연구자료에서는 어머니의 식습관은 유

아의 균형영역, 다양영역, 절제영역, 규칙영역, 실천영역과 

영양지수 모든 영역에서 상관성이 나타난 점은 본 연구의 까

다롭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유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Kim 
등 2018). 또한, 부모의 영양지수 등급이 낮을수록 유아의 영

양지수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므로(Kim & Cha 2020) 까다로

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영양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

가 골고루 섭취하고, 건강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절제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에 대한 연구자료는 많이 있

지만, 이들의 영양지수와 부모의 영양지수를 비교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한, 부모가 자녀의 식습관에 대해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수 

있는 제한점이 있으나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와 부모

의 영양지수와의 상관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점에 의

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지수를 

조사하였으므로, 향후 3~5세의 영양지수를 조사하여 연령에 

따른 영양지수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채소에 대한 선호

도가 낮으며, 부모가 끼니마다 김치 등의 채소 반찬을 골고

루 섭취할 때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식환경이 개선

될 수 있으므로 부모의 모델링이 필요하다. 부모가 가공식품

의 섭취, 외식 등의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절제할 때 유아

의 절제영역이 개선될 수 있다. 특히,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

진 유아가 가공 음료의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과일 등의 자

연식품을 통한 단맛을 제공하며, 돌아다니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예절 등의 중재가 필요하며, 식사 시간이 강요

와 억제가 아닌 긍정적인 식환경을 통한 식생활의 개선을 위

해 식사할 때 걸리는 시간과 섭취량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주며, 끊임없는 부모의 지지와 격

려가 필요하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

집에 다니는 5세 187명의 유아를 대상자로 하였고, 부모가 

온라인으로 2020년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설문에 응답

하였다. 까다로운 식습관, 채소 선호도, 유아의 영양지수, 유
아와 부모의 영양지수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1) 5세 유아는 여아가 50.80%이며, 평균 신장은 116.36 cm
이며, 평균 체중은 21.85kg이다. 부모의 평균 나이는 

38.62세이며, 주 양육자로 어머니가 94.65%이며, 맞벌

이 가정이 54.01%이며,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63.10%로 가장 많았다.
2) 까다로운 식습관 평가 문항의 평균 점수가 3점 이상이

면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로 분류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까다로운 식습관이 높다.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까다로운 식습관의 평균 점수는 3.56점이

며, 까다롭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까다로운 식

습관의 평균 점수는 2.36점이며, 모든 문항에서 까다롭

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유아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

다(p<0.001). 
3) 채소에 대한 선호도의 평균 점수는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에서 2.97점(p<0.001)으로 나타나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낮게 나타났다.
4)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영양지수는 57.04점으

로 까다롭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영양지수보다 

낮았으며(p<0.05), 두 그룹 모두 중하 등급이다. 까다로

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절제영역은 44.62점으로 중하 

등급이며,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낮았으며(p<0.05), 그
렇지 않은 유아의 절제영역은 중상 등급이다.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와 그렇지 않은 유아의 균형영역과 

환경영역은 두 그룹 모두 중하 등급이며,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영양지수 개별 문항에서 끼니마다 김치를 포함한 채소

의 가짓수에서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31.34점

으로(p<0.05)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채소 섭취 빈도가 

낮았다.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가공 음료의 

섭취에 대한 절제가 40.00점으로(p<0.01)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가공 음료에 대한 절제가 낮았다.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돌아다니지 않고 식사하는 문항

에서 55.97점으로(p<0.001) 높게 나타나 그렇지 않은 유

아보다 돌아다니면서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

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노력 

문항에서 69.40점으로(p<0.01) 나타나 그렇지 않은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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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게 나타났다. 
6) 유아와 부모의 영양지수의 상관성은 까다로운 식습관

을 가진 유아의 영양지수(r=0.422, p<0.001), 균형영역

(r=0.316, p<0.01)과 절제영역(r=0.249, p<0.01)에 상관성

이 나타났고, 그렇지 않은 유아는 영양지수(r=0.509, p< 
0.001), 균형영역(r=0.355, p<0.001), 절제영역(r=0.364, 
p<0.001)과 환경영역(r=0.255, p<0.01)에서 상관성이 나

타났다.
7)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와 부모의 영양지수에서 

영역별 상관성은 부모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때 까다

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균형영역(r=0.364, p<0.01), 
환경영역(r=0.279, p<0.05)과 영양지수(r=0.314, p<0.01)
에서 상관성이 나타났고, 그렇지 않은 유아에서도 균형

영역, 환경영역과 영양지수에서 상관성이 나타났다. 부
모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때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가 건강하지 않

은 식품의 섭취를 절제할 때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절제영역(r=0.512, p<0.001)에서 상관성이 나타

났고, 그렇지 않은 유아는 절제영역과 영양지수에서 상

관성이 나타났다. 부모의 식행동은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균형영역(r=0.413, p<0.001)과 영양지수에

서(r=0.307, p<0.05) 상관성이 나타났고, 그렇지 않은 유

아의 균형영역, 절제영역, 환경영역과 영양지수에서 상

관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는 부모가 매 끼니 김

치 등의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건강하지 않

은 식습관을 절제하고, 가공 음료의 노출을 줄이고, 과일 등

의 단맛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건강한 식환경을 조성하며, 
돌아다니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예절 등의 중재와 

식사할 때 걸리는 시간과 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

율성을 인정하여 까다로운 유아의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5세 유아의 개체 수가 

적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 과소평가할 수 있는 제한점이 있

다. 향후 3~5세 유아의 영양지수를 조사하여 연령에 따른 영

양지수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까

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와 부모의 영양지수와의 상관성

을 파악하여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식습관을 개선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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